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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기념사

<‘18년 세계 환경의 날, ’18.6.5.(화) 10:00∼, 창원 CECO>

여러분, 반갑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신진수입니다.  

오늘 따라 신록의 향기가 완연하게

느껴집니다.

환경 수도 창원에서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주신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님,

정광식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님,

백운길 경남지속가능발전협회 상임회장님,  

그 외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맑고 건강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분들께도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6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오늘은 환경인의 큰 축제일입니다.

아울러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

더 맑고 더 푸른 미래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는 날이기도 합니다.

환경의 날은 50여 년 전 출간된 

책 한권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이 1962년에 펴낸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라는 책입니다.

그 당시 해충을 박멸하고

말라리아 발병률을 낮추는

DDT라는 살충제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충제 남용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봄이 왔지만

새들이 울지 않는 봄에 대해

경고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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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경고는

5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플라스틱’의 역사도 

DDT와 결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플라스틱은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가공성, 강한 내구성으로 

‘기적의 신소재’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대량소비시대가 

도래하면서 플라스틱은 

환경의 골칫덩이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약 100Kg에 이르며 

하루 평균 약 7,000만개의

1회용 컵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량 소비된 플라스틱은

수백 년간 분해되지 않아

산과 바다에 흘러들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류와 햇빛에 의해 

잘게 쪼개진 미세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타고

우리 밥상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흡수된 미세플라스틱은

인류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종합대책에 따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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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부터 유통, 재활용까지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도입과 시행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실천입니다.

지속가능한 소비의

신개념으로 등장한

프리사이클링(pre-cycling)이

바로 그것입니다.

프리사이클링은 단순히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폐기물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을 최소화하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프리사이클링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현명한

환경문제 해결방안입니다.

특히, 국내 1인당 비닐봉지 

소비량은 연 420장으로 

핀란드 보다 백배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50여 년 전 ‘침묵의 봄’의 역사를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플라스틱으로 인해

되플이 되지 않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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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노력으로 내년 봄에는  

더욱 풍성하고 더욱 또렷한

새들의 지저귐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